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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보도 일시 2022. 5. 9.(월) 09:00 배포 일시 2022. 5. 9.(월) 08:30

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자 과  장 우관수 (031-290-1171)

산림미생물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배은경 (031-290-1173)

국립산림과학원, ‘천마’ 썩음병 원인 신규 병원균 구명

- 천마 썩음병 방제 재배기술 개발 및 고품질 천마 생산성 향상 기대 -

□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박현)은 산림소득자원인 천마의 재배과정

에서 썩음병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병원균 푸사리움 옥시스포름

(Fusarium oxysporum)을 발견했다고 밝혔다.

 ○ 천마 썩음병은 천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고품질의 

천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마 재배지의 토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

바탕으로 썩음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.

□ 기존 연구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토양에 존재하는 썩음병 원인균으로 

푸사리움 솔라니(Fusarium solanii)만 보고되었지만, 이번 연구를 통

해 새로운 병원성균인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에 대한 특성을 밝혔다.

 ○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의 균사체는 흰색과 밝은 보라색을 나타내며, 이

에 감염된 천마는 괴경(지하줄기) 직경의 28~60% 이상에 암갈색 병반

이 발생하면서 부패하는 증상이 나타난다. 

 ○ 이번 연구는 한국균학회지 3월호에 게재되었으며, 천마 썩음병의 원

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재배 토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 

미생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 

□ 천마 생산량이 2009년에 최대치인 1,845톤(M/T)을 기록한 이후 점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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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소하는 추세로 썩음병과 무성번식으로 인한 천마 종자의 활력 저하

에 따른 생리적인 퇴화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.

□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“이번 연구로 천마 

썩음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균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”라

며 “앞으로 천마의 병원성을 제거하고 재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미

생물 소재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 첨부 1. 썩음병 발생 천마와 원인균

      2. 연간 천마 생산량 현황('98년~'20년)

      3. 논문 게재면
    

 

http://www.korea.kr


- 3 -

[첨부자료 1] 썩음병 발생 천마와 원인균(푸사리움 옥시스포름)

썩음병 발생 천마(左) 

푸사리움 옥시스포름의 균사체(右-위)

 병원균 접종 후 썩음병 증상(右-아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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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자료 2] 연간 천마 생산량 현황(’98년~’20년)

* M/T(metric ton): 1,000kg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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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자료 3] 논문 게재면


